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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 산림 분야 발전 선도 ” 

-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서 수훈 … 임업·산림사업 공로 인정 -

사진 = 지난 18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린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사진 우측)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이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 20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국민훈장 모란장은 정부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민훈장 5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 진영문 회장은 지난 40여 년간 산림기술사로서 전국의 산림 현장을 누비며, 

정책·기술·안전·인력양성 등 산림 전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 특히 거목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로서 임업 및 산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해왔다.

□ 이를 통해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 앞서 한국기술사회 덕원기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은, 진영문 회장이 오랜 기간 산림 분야 발전을 위해 쌓아온 헌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 진영문 회장은 “이번 수훈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오랜 시간 묵묵히 산림 

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산림기술인 모두에게 주어진 훈장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어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보호, 그리고 우리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정책,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진영문 회장은 원광대학교 농학박사이자 산림기술사로서 한국치산

기술협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북도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산림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보도자료와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림기술인회 

홍보팀 (☎ 1533-5160, 4~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